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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한국 여성 고용률, 30-34세에서 급격하게 감소

○ 한국의 30-34세 여성 고용률, OECD 평균보다 13.3%p 낮아

 -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15-19세부터 25-29세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.

 - 2009년 현재 한국의 25-29세 여성 고용률은 65.6%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

장 높고, 같은 연령대의 OECD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.

 - 반면 30-3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0.1%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45-49세 

64.2%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이 나타남. 

 - OECD 회원국 여성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, 한국과 유사하게 25-29세

까지는 고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 - 또한, 30-34세 OECD 회원국 여성은 이전 연령층에 비해 약간의 고용률 감소

가 있지만 한국과 같이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음.

<그림 1> 2009년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
(단위 : %)

자료 : OECD Stat(http://stats.oecd.or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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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, OECD 회원국 중 가장 커

○ 2008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.8%로 OECD 평균의 두 배 

넘어

 - 2008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.8%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남.

 - OECD 회원국의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16.0%로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의 

두 배가 넘는 격차가 있음. 

 - 성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일본 30.7%, 독일 25.4%, 핀란드 21.2% 등으로 나

타났음.

 - 성별 임금격차가 작은 국가는 벨기에 9.9%, 노르웨이 8.6%, 뉴질랜드 7.8% 등

이며, 헝가리의 성별 임금격차는 2.2%로 가장 적게 나타났음. 

 - 또한 헝가리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난 10년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많이 

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 

<그림 2> 2008년 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격차 및 1998년 대비 증감 현황
(단위 : %, %p)

자료 : OECD Stat(http://stats.oecd.or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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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꾸준히 감소하는 중

○ 2008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1985년에 비해 13.1%p 감소

 -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1985년 51.9%에서 2008년 38.8%로 감소함.

 - 일본 11.0%p, 호주 7.7%p, 프랑스 5.0%p, 독일 1.6%p 등 주요 국가에서 성별 

임금격차가 완화되었으며, 특히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완화 폭이 크게 나타남. 

 - 향후에도 관련법제도 및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할 

필요가 있음. 

 

<그림 3> 주요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변화 추이: 1985-2008
(단위 : %)

자료 : OECD Earnings databas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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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 한국 35-44세 고학력 여성과 남성의 소득격차, OECD 중 가장 작아  

○ 한국의 35-44세 고학력 여성의 연평균 소득은 동일연령, 학력 

남성 소득의 84%

 - 2007년 한국의 35-44세 여성 전체의 연평균 소득은 동일 연령대 남성 소득의 

59%로 나타남.

 -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35-44세 남녀의 연평균 소득격

차가 가장 낮은 국가는 슬로베니아(92%)로 나타남.

 - 반면, 35-44세 한국 여성 가운데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의 연평균 

소득은 남성 소득의 84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 - 한국은 전체 교육수준에서 남성과의 연평균 소득 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

지만 35-44세 고학력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경우 남성과의 연평균 소득차

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.

<그림 4> OECD 국가 35-44세 고학력 여성의 남성 소득 대비 연평균 소득 비율
(단위 : %)

주. 각 국가의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, 한국은 2007년 기준임.
자료: OECD.2010. Education at a Glance, 2010 (www.oecd.org/edu/eag20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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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5> 2009년 연령대별 고용률 성별 격차 해소에 따른 전체 여성 고용률 변화 모의실험 결과
(단위 : %, %p)

 5. 30대 여성 고용률 증가가 전체 여성 고용률 증가의 핵심

○ 2009년 한국 30-39세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과 같아지면,

   전체 여성 고용률은 8.4%p 증가 예상

 - 2009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과 동일해질 경우의 

전체 여성 고용률 변화에 대한 모의실험(Simulation)을 실시함.

 - 그 결과, 30-39세 여성의 고용률을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전체 여

성 고용률이 8.4%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   ※2009년 현재 30-39세 남녀 고용률: 여성 52.7%, 남성 89.1%(KOSIS)

 - 30대 여성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고용률 성별 격차 해소에 따른 전체 여성 고

용률 개선 효과가 가장 큰 집단으로 나타남.

 - 한편, 40-49세 여성 고용률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6.4%p의 전체 여성 

고용률 증가가 나타났고, 50-59세 여성 고용률을 같은 연령대의 남성 수준으로 

끌어올리면 전체 여성 고용률이 1.6%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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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2009년 30대 남녀 고용률 격차를 해소하면, OECD 여성 고용률  

     10계단 상승

○ 2009년 30-39세 남녀 고용률 격차가 해소되면, 전체 여성 고

용률은 52.2%에서 60.6%로 상승 예상

 - 2009년 한국의 15-64세 여성 고용률은 52.2%로 OECD 회원국 평균 56.7%보

다 낮게 나타남.

 - 반면 2009년 한국 30-39세 여성의 고용률이 동일 연령대의 남성과 같아지면 

전체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60.6%로 나타나고, 한국의 여성 고

용률 순위도 10계단 상승하게 됨.

<그림 6> 2009년 30대 여성 고용률 개선에 따른 한국 여성 고용률 순위 변화 추정
(단위 : %)

주. 한국1은 2009년 한국의 15-64세 여성 고용률, 한국2는 30-39세 여성 고용률이 남성 수준으로 
상승한 경우의 15-64세 여성 고용률을 의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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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림 7> OECD 주요 국가의 30대 여성 고용률과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 분포
(단위 : %)  

    <30-34세 여성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35-39세 여성>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7. 한국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,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쳐

 ○ 한국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은 64.7%로 OECD 평균보다 

19.1%p 낮아

 -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간접적으로 

볼 수 있음. 

   ※유아교육은 3세 이상 취학전 아동 대상의 교육을 의미함.

 -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과 30-39세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 이상인 국가

들은 네덜란드, 스웨덴, 벨기에, 오스트리아, 핀란드, 벨기에 등으로 나타남.

 -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과 30-39세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 이하인 국가

들은 일본, 한국, 멕시코 등으로 나타남.

 - 전반적으로 30대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정부재

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.

자료: OECD.2010.Education at a Glance2010과 OECD Stat를 바탕으로 구성.


